
 2023년 10월 26일 목요일 A13비즈 & 테크

“H100 웃돈 줘도 못구해” … IT기업 ‘발동동’ 

생성 인공 능(AI) 장의 주 권을 용

기 위한 경쟁이 치열 면  거대 

AI 에 필수웂인 엔 디아 셋의 

품귀 현상이 웆입가경이다. 가격이 천

정  오르는 단계를 나 원 는 

물량을 제때 기 불가능한 단계에 

웇 들었다. 엔 디아 셋을 얼마나 

빠르게 는가에 따라 AI 기술 

이 좌우된다는 얘기까  나온다.

○“웃돈 내도 H100 확보 어려워”

25일 정 기술(IT) 계에 따르면 거

대 AI 에 필요한 엔 디아의 고사

양 셋인 H100, A100의 가 갈수

 워 고 있다. 거대 AI를 왶

한 한 내 IT 기  관계욡는 “돈을 더 

낸다고  물건을 기 힘들다”

며 “ 셋  에 춰 AI 기술 

과 스 전략을 세워  할 정 ”라

고 토 다.

생성 AI 스를 위  요 되는 

거대 AI를 면 고성능 AI 셋

이 필요 다. 오픈AI의 최신 거대 AI 

‘GPT-4’를 고 운영 는데 엔

디아의 A100 1만 가 활용된 것으  

알 졌다. A100 1 의 가격은 1만달러

(  1350만원) 수준이다. 최신 델인 

H100은 A100 다 세 배 이상의 성능을 

내는데 가격은 당 4만달러(  5400

만원) 이상이다.

엔 디아는 이 장의 90%를 차

고 있다. 나머  장의 상당수를 차

한 AMD의 셋은 주  연  등에 

실험용으  품 고 있다. 사실상 엔

디아가 장을 차 한 것이다.

생산을 늘릴 수  다. 엔 디아의 

H100, A100 등을 위탁 생산 고 있는 

대만 TSMC가 늘 난 주문량을 

기 힘든 상황이다. 현재 최고 사양 제품

인 H100의 경우 올  55만 를 생산

할 계 이 만 이미 예 이 끝난 것으

 알 졌다. 일론 머스크 테슬라 

욡는 “AI 셋이 마 다 기 렵

다”고 불만을 터뜨리기  다.

○업계 생태계 장 한 엔비디
글 벌 테크는 물론 내 IT 기  

엔 디아의 대안을 기 위한 를 

고 있다. 엔 디아의 공 을 기다리

다가 다른 체와의 경쟁에  뒤처질 

수 있다는 위기의  때문이다. AI 반

체 장이 빠르게 성장 고 있  새

운 기 를 기 위한 기 의 진출  늘

고 있다. 장조사 체 가 너에 따르

면 세계 AI 반 체 장은 난  442

달러(  60조원)에  2027년 1194

달러(  161조원)  두 배 이상 성장할 

전 이다.

마이크 프 는 다음달 열리는 

‘이 나이 ’ 콘퍼런스에  욡체 한 

AI 셋 ‘아테나’를 공 할 것으  예상

된다. 챗GPT와 같은 대규  언 델

(LLM) 동에 최웂 한 셋이다. 

글은 2016년 머신러닝에 한 TPU 1

세대 델을 욢으  꾸준히 욡체 AI 

셋을 옽다. 난 8월 최신 버전

인 TPU v5e를 공 다. 오픈AI  

욡체 셋 을 검토 중이다. 한 에

 사피온, 리벨리온, 퓨리오사AI 등 

팹리스 기 이 AI 셋을  중이다. 

엔 디아를 대체 는 가 성공

기까  상당한 간이 걸릴 것이란 전

이 배웂이다. 한 AI 계 관계욡는 

“AI 델은 습과 론 두 가  영 으

 나뉘는데 습 영 에 는 엔 디아

를 대체 는 게 현재 는 불가능

다”고 설명 다.   이승우 기자 

엔비디아 고성능 칩셋 품귀

TSMC “올 생산예  이미 끝”

IT기업들 자체 칩 발 선회

MS, 내달 ‘아테나’ 공  예정

구글·오픈AI  자 발 나서

LG 학, 美에 ‘차세대 기술’ 거점

포스코DX는 인공 능(AI) 기반 생

동물 ‘ 드킬’ 예방 스템을 다

고 25일 혔다.

이 스템은  일정 간에 라이

다 센 와 CCTV를 설치   뛰

드는 생동물을 감 한다. 고라니, 

고양이 등 떤 동물인  판  

당 간 전광판에 띄워 운전욡에게 알

준다. 영상 내 동을 인 고 체

를 탐 ·분 는 포스코DX의 ‘ 전

AI 솔루션’ 기술이 들 다.

포스코DX는 경 에  전  수까

 걸쳐 있는 한 상 립공원 상주~

산  350m 간에  이 스템 성

능을 험 고 있다. 사 관계욡는 “

험 결과를 바탕으  환경  산  립

공원공단과 협  다른 공원으  

대할 것”이라고 말 다.  이해성 기자 

LG 이 미 에 연 인 ‘ 미 이

노베이션센터’를 열고 차세대 배터리 

재, 친환경 재, 신   등 3대 

신성장 동 과 관련한 미래 기술 

에 나선다.

LG 은 미  조 아주에 미 

이노베이션 센터 을 열고 조

아공과대와 신기술 연 에 관한 

무협 (MOU)을 맺었다고 25일 

표 다. 배터리 및 친환경 재 분 에

 선  기술 연 가 활 한 미에  

연  량을 고 우수 인재

를 굴 기 위 다.

LG 은 미 이노베이션센터를 

통  현  기술 조사, 과제 터 

 대  및 립 연 기관 등과 공동 

연 를 수 한다. 센터를 대 편  

2025년까  립 설을 춘 미 

심 연  거웆으  왷성한다는 방 이

다. 조 아공과대와는 기  기술 연

터 기술 상용 , 혁신 즈니스 델 

, 인재 양성 등에  협 한다.

LG 이 미  테네 주 양 재 

공장, 일리노이주 바이오플라스틱 공

장 건설을 진 는 만큼 현  생산 

거웆과의 너  기대된다. 올 엔 

미  항암신   기 인 아베오를 

인수 다. 차별 한 기술을 바탕으  

미 장 웆왶율  높이겠다는 계

이다.

LG 은 세계웂인 수준의 연  

중심 대 인 조 아공대와 께 왷성

한 인재를 미 이노베이션센터에 

용 기  다. 신 철 LG  

장은 3년 연  미 에  웇 ‘BC(

즈니스&캠퍼스) 투 ’를 진 는 

등 인재 굴에 공을 들이고 있다. 이

번엔 현  연 를 차  우수 인

을 조기에 겠다는 안이다.

 김형규 기자 

“호텔은 글 벌 표준 가 잘 된 종입

니다. 만 전히 아날  방 으

 욢동 는 게 많아 디 털 방 을 웇

습니다.”

스마 호텔 플랫폼 두옼 김주영 대

표는 25일 욡사 스(사진)를 이같

이 다. 두옼은 한 플랫폼 안에

 호텔 고 과 원, 운영욡가 필요한 

스를 두 이용할 수 있다. 내외 

경쟁 플랫폼이 룸 스 터치 주문이

나 바일 체크인 등 고 을 위한 

스에 웆이 춰져 있다. 반면 두옼은 

이를 효율웂으  관리할 수 있는 호텔

리  앱과 관리욡 전용 스까  제

공한다.

호텔이   

상권과  상생할 

수 있  실 

내 태블릿과 

바일 앱에 근처 

맛집과  관광

를 제휴할 수 있

 설계됐다. 

이를 통  주변 

맛집과 관광 의 매출 증대를 우며 

광고 는 두옼과 호텔 측이 공왶한

다. 김 대표는 “기존 체들의 스

는 너무 파편 돼 있는데 이를 나

 연결  통 한 게 징”이라고 설

명 다.

 두옼은 글 벌 진출 동  걸고 있

다. 이미 일본, 베 뿐 아니라 이집

와 미 까  계  웇 고 있다.

 최형창 기자 

“호텔 고 ·직원 맞춤용 원스톱 앱”

미래산업 바꿀 양자기술
국무총리가 직접 챙긴다

가 안 와 미래 산  판 를 바꿀 것

으  기대되는 양욡기술 관련 정 을 

무총리가 총괄한다.

과 기술정 통신 는 25일 가과

기술욡문 의(위원장 대통령) 양욡

기술 위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심의·

의결 다. 양욡 위는 과기정통  산

통상욡원  방  가정 원 방위

사 청 중 벤처기  등 6  처 관

계욡와 민간 전문가 등 총 21명으  

성돼 있다. 이 위를 앞으  종 계

을 세우는 양욡전략위와 기술 가치를 

따 는 양욡조정위  대 편한다.

양욡전략위는 무총리가 위원장을 

맡는다. 난 6일 를 통과  24일 

공포된 ‘양욡과 기술 및 양욡산  왷

성 ’에 따라 다. 이 은 ‘양욡 웂 

성에 기반  스템을 거나 

정 를 생성·제 ·계측·전송·웁장·처리

는 기술’을 양욡기술  정의 고 양

욡컴퓨터·통신·센  등 관련 산 을 

원 는 내용을 담았다.

양욡컴퓨터는 AI 연산, 신  후 물

질 굴, 배터리 설계, 우주선  등 

분 에  현존 슈퍼컴퓨터 다 수  

배 이상 빠른 를 낼 것으  기대된

다.  양욡센 는 스텔스 전투기나 욨수

 등 이  않는 대상을 감 할 수 있

 군사웂 가치가 무궁무진 다.

정 는 양욡기술을 우주 등 러 공

공 문에 웂용 기 위  처 간 협

을 고 관련 장  테스 베드 

을 대할 예정이다. 주영  과기정

통  과기혁신본 장은 “양욡 위가 

출 한 2021년과 교 면 과 기술계 

내 양욡기술의 위상과 인 이 교가 

안 될 정  높아졌다”며 “양욡기술

을 다양한 분 에 입  신산 을 

출할 수 있게 정 가 힘껏 원 겠다”

고 말 다. 

과기정통  에 따르면 글 벌 양욡기

술 장 규 는 난  8조6656 원에

 연평균 36% 성장  2030년 101조원

을 돌파할 것으  전 된다.  이해성 기자 

6  처 참여 양자기술 위

전략委·조정委로 대 편

두왓 ‘스 호텔 플랫폼’

포스코DX ‘비전 AI 솔루션’

생동물 로드킬 는다

미 이노베이션센터 소

배터리 소재 등 기술 발 주력

네이버클라우드, 몽골 학교에 웨일북 지원    네이버클라우드는 몽골 교육과 가 추진 는 

‘디지털 클래스룸 프로 트’에 참여한다고 24일 발표했다. 몽골 725개 초·중·고교에 웨일 스페이스, 

웨일  패키지를 공할 예정이다. 양측 관계자가 기념촬영을 고 있다.  네이버클라우드 공 

<엔비디아 AI칩>

초거대 AI 개발 차질 현실화


